
口 방언 속에 묻힌 좋은 우리말 口

살려 쓰고 싶 은 내 고장 사투리 
---평 얀도를 중섬 으로---

金 英 培
(東國大 敎授， 國語學〉

위와 같은 제옥을 연재로 기획한 펀접자의 의도는 누구든지 짐작할 만 

하다. 곧， 방언 어휘에서 표준어로 쓸만한 것을 찾아 내서 소개하고， 그것 

이 言聚들의 동의를 얻을 만한 것안지를 알아 보억， 나아가 그것으로 해 

서 표준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본다. 

이와 같은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， 다음 몇 가지가 천제 조건 

A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. 

첫째 : 가급적이면 표준어에 없는 어휘， 더 구체적으로는 국어 사천의 標

題語로 실려 있지 않은 방언 어휘일 것 . 

둘째 : 가능한 한 漢字語 아난 固有語알 것. 

세째 : 우리말 造語法에 어긋나지 않을 것. 

이상과 같은 조건에 합팅-한 것이라면 표준어 어휘 속에 표함시킬 후보 

로 내 놓아도 우방하지 않을까 한다. 

그리하여， 이 글에서는 필자가 다루고 있는 平安方言 가운데서 위의 조 

건에 해당되는 것을 얼마간 틀고 설명을 붙이기로 한다. 

그번데， 여커에 보이는 땅언 어형 중， 어떤 것은 그대로 표준어에 넣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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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도 있A냐， 어떤 것은 그 방언율 표준 語音으로 고쳐야 할 것도 포함돼 

있음을 미 리 밝혀 둔다. 순서 는 가나다순 o 로 했으며 , 단어 다음의 멈과 

같은 품사 표시는 관례에 짜랐다. 

R 

1) 가시아바지*圓1) 아내의 친정 아버지. 

2) 가시오마니*圖 아내의 친정 어머니. 

3) 가싱집*맴 아내의 친정. 

이 세 단어는 의미상A로 그관련이 되묘로 하나로 묶어 언급하고자 한다. 

먼저， 표준어에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것이 漢字語로 (1) 文人， 2) 文

母， 3) 쫓家(접)’ 퉁이 있고， 1.2)는 다시 ‘體父 • 體母’로 쓰이기도 하냐， 

그 사용 빈도로 보아서 는 ‘文)v 文母’ 가 압도척 이 아난가 한다. 그러 으로 

표준어에서는 이에 대한 고유어가， 척어도 어휘 체계상A로는 ‘먼칸’ (hole). 

A로 남아 있는 셈이다. 따라서 이를 메꿀 수 있는 어휘로 위 세 단어흘 

생각한 것이다. 

이 합성명사의 IC 분석은 다음과 같다. 

카시 -아버 지 , 카시 -요마니 , 가시 -λ-정 

이 혜， ‘가시’는 중세 국어의 ‘갓’ [훌]의 주격형이 명사로 씌였다고 할 

수도 있겠고， ‘갓’의 屬格形 ‘가셔’카 ‘가쇠-가시’로 변천된 것A로 폴 

수도 있겠￡냐， 후자로보연 3)은 통시척￡로 ‘갓-익 -À-집’과같은분 

석이 되어， 속격이 겹친 것이 되으로 천자를 취한다. 이렇게 되면， 1.2). 

는 명사1과 영사z가 수식 피수식의 판계로 ‘아내의 아버지， 아내의 어머니’ 

가 되고， 3)운 영사l에 사잇소려가 첨가된 바， 이는 1.2)에서 명사2의 頭

音이 모음인데 반해서 3)의 명사2는 무성자음을 頭音으로 카진 까닭에 다 

1) *표는 金廣俠(1981) r.zp:北方픔짧典」에 살려 있다는 표시이며， 풋풀이도 그에 

따랐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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른 조어법이 쓰인 것￡로 본다. 

요컨대 1- 2)는 방언 어형 그대로가 아닌 표준 어음 ‘가시아버지 • 가시 

어머니’로 3)은 방언 어형 그대로 표준어 어휘로 추천할 수 있겠다. 

小홈進平(1945 朝蘇語方言O)liff究 上)에는 威鏡方言 일부에서도 쓰이는 

것￡로， 또한 黃海道에서도 이번 어형이 쓰안다고 들었다. 

4) 갈개다*탬 맹수가 설치다. 잠을 험히 자다. 행동이 거철다. 

5) 갈갤질*團 친쿠꺼리 붙들고 힘을 겨루며 시끄럽게 설치는 농. 

6) 갈캠질하다탬 5)에서 파생된 통사. 

이 세 단어도 같은 語根올 가지고 있어서 묶어 보았다. 

4)는 ‘큰사천’이나 ‘국어대사천’(李熙昇)에 ‘찢다’로 듯풀이가 돼 있고， 

-2F安方言￡로는 ‘가래 다’ 로 척 어 놓았다. 

그런데， 이 ‘가래다’는 金屬決(1981)에 없A며， 필자도 아직 다른 문헌 

에서 보지도 뭇했으며 들어본 알도 없다. 

그러나 ‘카래다’는 ‘갈개다’에서 E음 아래 「탈꽉펀 어형으로 볼 수 있 

고， 풋도 관련이 될 수 있겠다. 이 말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중세 국에 ‘흘 

외다’에 연결되는 것이 아난가 추정해 본다. 

*흩괴 다"흘외 다-찰외 다-칼왜 다-카래 다 

(再樓形) 흩괴다-갈피다-잘패다-갈캐다 

한현， 4) ‘갈개 다’ 의 뭇은 金質俠(1981)에 는 앞의 두 가지 만 있는데 , 이 

것만 가지고는파생명사 5) ‘갈갱질’과 파생통사 6) ‘갈갱절하다’의 뭇에 잘 

연결되지 않는다. 그래서 세 벤쩨 돗을 필자 나름A로 추가해 본 것이다. 

이렇게 되면 5-6)의 뭇풀이가 쉽게 이해펀다. 

짜라서 5)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서로 붙잡고 창난치는 것을 가리커 말 

하기도 하는 것이다. 그러다가 이것이 정도가 종 지나치면 싸움으로 발천 

되는 수도 있었먼 것이 생각난다. 

7) 쟁지근하다*뼈 게올려서 움직거리기를 싫어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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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세 국어에서도 관련되는 말을 찾을 수 없어 語源은 찰 알 수 없A냐， 

표준어에 이란 뭇을 가진 형용사가없으므로 여기 들어 보았다. 예문은다 

음과같다. 

가(그 아이)는 갱지근해서 일을 찰 안해. 

8) 나무랍다*맴 넙변칙. 마음에 섭섭하거나 노여운 느낌이 생커다. 

비슷한 뭇을 가진 말로; 표준어 ‘노엽다’가 있A냐， 이는 漢字語源이라 

생각된다. 

표준어는 ‘나우라다’탬카있으나， 이에서 파생된형용사는 없어서 이 말 

을소개한다. 

이는 물론 ‘용언 어간+님다’로 형용사를 파생시키던 중세 국어 초어법 

과같다. 

/‘랑좋다-싸랑홈다， ‘흉좋다-쩔홉다 

9) 낮가이 園 술집의 접대부. 매춘부. 

金R흉俠(981)에는 ‘나까이=잘보’로 되어 있A나， 필자가 알기에는 반 

드시 ‘칼보’만 가리킨 것이 아니고， 술집의 接待續도 이렇게 부른 것으로 

안다. 

이의 조어는 ‘노갑-[購J+이’ (명사형성접 01 사)로 ‘천한 사랑’의 뭇A 

호본다. 

중세 국어에는 명사가 아냐고 부사로 쓰인 다음파 같은 보기도 있다. 

효간으l 너기뎌 아니 창여(不體) <金剛'36) 

例文은 다음과 같다. 

그 사항 당춘판(長春館) 올간의한터1 빡데서(빠져서) ... 

10) 밝다 탬 바르다. 

:金廣俠(1981)에 는 ‘발카 먹 다’ 팀로 합성 통사로 들어 놓았으나， 표준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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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‘발가벗마· 벨거벗다’와 같은 합성통사가 있A묘로 ‘밝다’라는 단알어 

가 충분히 있을 근거가 띈다 

이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. 

밥[票]을 밝아 벅다. 

강냉 이 (옥수수)흘 밝아서 삶아 벅 다. 

그러묘로 껑질을 베끼는 것을 뭇하지만， ‘사과’를 ‘밝아 먹는다’고는 쓰 

지 않는다. 

11) 어이딸*멈 어머니와 말[母女]~ 

이 말도 현대어에서 고유어는 없고‘ 漢字語 ‘母女’가 그 자리를 차지하 

고 있으나， 중세 국어에는 다음과 같은 용례가 있A묘로 되살려 쓸 만한 

것이다. 

이유고 도;옹기 한 겨접 모라와 朱民의 어 "'1 올 7 극쳐 날요덕 •. .••. (르網烈. 27) 

이 용례로 보아 당시는 中央폼로 씌었음을 알 수있A냐， 그 후 한자어 

휘의 세력에 밀려 16 세기 후에는 자취를 감추어 그 자리는 ‘母女’가차지 

한 것으로 본다. 곧 ‘ 4 ’ 소멸 후의 어형 ‘어이쫓’이 문헌에 보이는 것이 

없기 혜운이다. 그러무로 zp.安方言의 ‘어이랄’은 바로 중세 국어 ‘어에짤’ 

의 직계이어서 표준에에 넣는 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. 

12) 억넌*멈 항상. 늘. 

이는 앞에 제시한 세 가지 조건 중 둘째에 어긋냐는 것이나， ‘영년’ A 

로 비음동화되어 쓰이E로 별로 한자어 느낌이 나지 않는다. 比輸냐 諾張

法으로도 괜찮은 말로 생각된다. 金題俠(1981)에는 다음 예품을 들었다. 

그래 개치구야(가지고야) 억년 가두(가도) 그 팔이다 (팔이지). 

혹， 표제어에 올릴 경우라연 비음통화판 어형4로 하는 것도 고려해 봄 

직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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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) 집나니명 갓 출가한 새색시. 

이건 정나니레(새색시가) 개지구(가지고) 온 우라다(신부가친정에 갔다요연셔 

가지고 요는 음식)떡이야. 

이 단어의 조어엽은 다옴과 같다. 

집 〔家J+냐-[出J +'-[판형사형 J+이 [형식 영사] 

이는 비음동화 현상으로 ‘침나니’로 발음되어 어강도 좋으며， 표준어로 

는 ‘새색시’가 있으나， 이런 어휘도 있4연 어옐까 한다. 

그런데 위와 같은 조어업ξ로 볼 혜， 이 말은 본시 뭇A로 보아서는 친 

정에서 출가한 말을 가려키는 것이었겠으나， 시집 쪽에서도 쓴다고平安方 

言 話者들은 아야기한다. 

小홈進2fCl945 上)에는 ‘새색시’계만이 威鏡道에서 조사되었을 뿐이다. 

14) 집오래*圖 접 근처. 

이는 합성명사인 바， 古語에서는 ‘오래’가 단독으로 쓰였다. 

문 옹랜커 과살냥달[門흉果木J(小꿇六'88) 

초랜 운(門)(石千 27) 

門 운운 혐呼-子在外寫門國語 요래 운 

첫 예뭄에는 ‘접 근처의 거러나 골목’[흉]의 돗A로 쓰였A나， 뒤의 두 

보기는 ‘門’의 釋A로 쓰였다. 劉昌f享(1971 ， 語集史핍究)에는 ‘大門’을 가 

리킨다 했고， 小흠進平(1945 上)에는 ‘근처[近所] • 憐村’의 방언A로 威鏡

南北道 대부붐과 2f安北道 및 黃海道 일부」에서 [o-reJ로 조사되었다. 

金屬決(1981)에 는 ‘집 의 울안， 접 의 울 안팎 지 역 ’ A로 뭇을 달아 놓았 

A냐， 위의 여러 가지로보아 필자는 ‘집 근처’로풀이한다. 살제， 그련뭇 

A로 쓰는 것율 많이 률었다. 찾는 사람이 집안에 없올 혜， ‘접오래률 찾 

아 보라’고한다. 

15) 하낭*團 함께. 

이의 조어법응 다음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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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[-J+ 앙-→하낭 

아와 같은 조어는 중세 국어의 다음과 갈응 방식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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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함께’도 고유어이냐， 이 ‘하낭’은 그 돗으로 보아서 ‘함께’보다 더1 일 

:체감이 냐는 말이며， 비음이 있어서 어감도 좋은 펀이다. 

야 ! 함차(흔자) 가다 (가지) 말쿠(말고) 하낭(함께) 가자. 

16) 옴 : 하다*탬 열중하다. 몰두하다. 

이 만어는 표준어에서 뭇풀이와 같은 한자어가 있을 뿐이므로 고유어를 

소개한다. 그러나 어원이 자셰하지 않은 것이 약점이다. 촉， 중세 국어의 

‘오훌다’ 團와 관련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. 

차는 그 일에 옴해서 약속을 낮엇나 봐. 

(그 아이는) (열중해서(잊었나 봐) 

m 

。1 상， 平安方言 어휘에서 표준어에 없는 것， 성여 단어를 소개했다. 

표준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각 방언에서 쓰이는 아름다 

운(?) 말올 찾아 내는 작업은 바람칙하다. 

그러나 아런 말이 과연 현대척안 감각에 맞느냐 하는 것은 언중이 결정 

할 일이다. 필자로서는 고향에서 쓰던 말이라 애착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 

면 할 말이 없2...나， 적어도 중세 국어에 근거가 있는 것은 한벤 고려해 볼 

만하지 않은카. 관성 있는 여러분의 高見을 듣고 싶다. *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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